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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점과 
아쉬운 점

현대적인 음산한 분위기와 주인공이 발산하는 광기, 모래 사나이 실존
의 모호함이 만족스러웠으나, 결말의 빠른 전개가 아쉬웠다.

한줄평 모래 사나이가 입장하고, 조명은 퇴장하네

기억에 남는 표현이나 문장들

“이 생명 없는 저주받은 자동인형아!”
로타르가 “망상에 잡힌 미친놈”이라고 말하자, 나타니엘은 “비참하고 비열한 속물”이라고 
받아쳤다. 

이 끔찍한 유령은 단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코폴라는 매우 
정직한 행상이자 안경 제조업자일 뿐 결코 코펠리우스의 저주받은 분신이나 그 유령일 리
가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사나운 비명 소리를 듣고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가운데 기골이 장대 변호사 코펠
리우스의 모습이 불쑥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에 시내로 들어온 그는 곧장 시장을 향해 걸
어왔던 것이다. 사람들이 미치광이를 붙잡아 진정시키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코펠리
우스가 웃으며 말했다. “하하, 그냥 기다려요. 저 녀석은 곧 스스로 내려올 거요.”

감상

  작품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와 냉소, 인물 간의 몰이해가 가장 인상 깊었다. 누군
가 한 명이라도 나타니엘의 (그의 서술이 사실이건 아니건) 정신 분열을 이해해줬더라면 
나타니엘 자신은 물론이고 클라라와 로타르는 피해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소통 단절
과 망상에서 나오는 광기는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을 연상한다.
  연금술과 같은 신비함, 끔찍한 설화 모티프나 사람처럼 움직이는 목각인형의 등장을 조
화롭게 버무렸으며, 괴기한 묘사 또한 자극적이며 지금 읽어도 섬뜩할 정도로 재미있고 세
련됐다. 아버지의 죽음이나 그 정체가 모호한 코펠리우스의 간헐적인 등장과 퇴장 장면을 
보아 영화로 제작되어도 재미있을 것 같다. 올림피아의 연기도 기대된다.
  결말 부분에서 특별한 자극 없이 나타니엘이 광기를 모두 드러내 보인 점은 아쉽다. 차
라리 클라라와의 다시 시작된 말다툼으로 나타니엘이 망상과 광기를 드러내 보였다면 어
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또한 클라라가 다른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았다는 점은 냉
소적이며 그 또한 좋지만, 그 또한 평생 나타니엘의 잔재에 고통받았더라면 싶은 대안이 
생각나기도 했다.


